
이 름 :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   두 꺼 비  정 승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옛 날  창 빗 골 이 라 는  마 을 에  착 한  부 부 

                    

가  살 고  있 었 어 요 .  부 부 는  서 로  아 끼 고 

                    

사 랑 하 며  살 았 지 만  자 식 이  없 었 어 요 .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여 보 ,  우 리 에 게 는  왜  자 식 이  없 는  

                    

걸 까 요 ? 우 리 에 게 도  예 쁘 고  사 랑 스 런  아 

                    

이 가  있 다 면  정 말  좋 을  텐 데 … .”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걱 정  말 아 요 .  지 성 이 면   감 천 이 라 고  

                    

우 리 가  매 일  정 성 을  다 해  기 도 하 면  아 

                    

이 를  갖 게  될  거 요 . ”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부 부 의  정 성  어 린  기 도 에  하 늘 도  감 

                    

 

 



동 을  하 였 는 지  드 디 어  아 이 를  갖 게  되 

                    

었 어 요 . 열  달 이  지 나  아 기 가  태 어 났 어 

                    

요 . 그 런 데  아 기 의  얼 굴 을  본  남 편 은  

                    

깜 짝  놀 랐 어 요 .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아 기  얼 굴 이  영 락 없 는  두 꺼 비  얼 굴 

                    

이 네 , 어 떡 하 지 !”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뭐 라 구 요 ? 두 꺼 비  얼 굴 ?”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아 기 의  모 습 을  본  부 부 는  놀 랍 고  실 

                    

망 스 러 웠 지 만  하 늘 이  준  선 물 이 라  생 각 

                    

하 고  잘   키 우 기 로  했 지 요 .  하 지 만  동 네 

                    

에 서 는  두 꺼 비  아 들 을  낳 았 다 며  수 군 거 

                    

렸 어 요 .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

 



   “ 글 쎄  두 꺼 비 하 고  똑 같 다 지  뭐 예 요 .”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어 떻 게  두 꺼 비  아 들 을  낳 을  수  있 

                    

다 지 . 울 퉁 불 퉁  못 생 긴  두 꺼 비 라 면 … . 아 

                    

유 ,  생 각 만  해 도  흉 측 하 겠 네 !”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동 네  사 람 들 이  두 꺼 비  아 들 을  놀 려 대 

                    

자  부 부 는  마 음 이  아 팠 어 요 .  그 래 도  부 

                    

부 는  사 랑 과  정 성 으 로  두 꺼 비  아 들 을  

                    

키 웠 어 요 .  두 꺼 비  아 들 이  자 라 서  밖 에  

                    

놀 러  나 가 자  동 네  아 이 들 이  두 꺼 비 라 고 

                    

놀 려 댔 어 요 .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두 껍 아 ,  두 껍 아 ,  헌  집  줄 게  새  집 

                    

다 오 .”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

 



   “ 꺼 비 ,  꺼 비  얼 굴 은   두 꺼 비 래 요 .  울 퉁 

                    

불 퉁  못 생 긴  두 꺼 비 래 요 .”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히 히 ,  정 말  두 꺼 비 처 럼  못 생 겼 다 .  이 

                    

제 부 터  두 꺼 비 라 고  부 르 자 . ”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그 래 ,  그 래 .”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동 네  아 이 들 이  두 꺼 비 라 고  놀 리 자  아 

                    

들 은  너 무  슬 펐 지 요 .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아 냐 ,  난  두 꺼 비 가  아 니 라 구 .”    

                    

 친 구 도  없 고  외 톨 이 가  된  두 꺼 비  아 

                    

들 은  공 부 를  하 기 로   마 음 먹 었 어 요 .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아 버 지 ,  저 도  공 부 하 고  싶 어 요 .  공 부 

                    

시 켜  주 세 요 .”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

 



   “ 글 쎄 ,  누 가  너 를  받 아  줄 는 지  모 르 

                    

겠 구 나 .”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아 버 지 는  아 들 을  데 리 고  훈 장 님 을  찾 

                    

아 갔 어 요 .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훈 장 님 , 제  아 들 도  공 부 를  할   수   

                    

있 을 까 요 ?”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그 럼 요 . 남 들 이  뭐 라  하 든  더  열 심 

                    

히  하 면  되 는  거 지 요 .”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고 맙 습 니 다 . 앞 으 로  열 심 히  하 겠 습 니 

                    

다 .”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두 꺼 비  아 들 은  열 심 히  공 부 를  하 였 습 

                    

니 다 . 두 꺼 비  아 들 이  어 느 덧  청 년 이  되 

                    

 

 



어  장 가 갈  나 이 가  되 었 어 요 .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아 버 지 ,  저 도  이 제  나 이 도  들 고  하 

                    

였 으 니  장 가 를  가 고  싶 습 니 다 .”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장 가 를  가 겠 다 고 ?”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네 .  건 너  마 을 에  사 는  김  판 서 댁  

                    

따 님 과  혼 인 하 고  싶 습 니 다 .”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그 건  안  된 다 .  어 찌  우 리 가  그  집 

                    

에  청 혼 을  할   수   있 단  말 이 냐 !”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아 버 지 ,  되 든  안  되 든  그  댁 에  청 

                    

혼 을  해  주 세 요 .”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아 버 지 는  하 는  수  없 이  김  판 서 댁 을 

                    

찾 아 갔 어 요 .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

 



   “ 뭐 라 구 ? 내  딸 을  두 꺼 비 에 게  시 집 보 

                    

내 라 고 ? 어 디 서  감 히 ,  썩  나 가 지  못 할 꼬 

!”                    

 아 버 지 는  문  밖 으 로  쫓 겨 나   터 덜 터 덜 

                    

집 으 로  돌 아 왔 어 요 .  김  판 서 댁  딸 은  아 

                    

버 지 의  마 음 이  가 라 앉 을  즈 음 에  조 용 히 

                    

말 했 어 요 .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아 버 님 ,  그  도 령 은  비 록  얼 굴 은  흉 

                    

하 고  두 꺼 비 처 럼  생 겼 지 만  총 명 하 고  착 

                    

한  청 년 이 라  들 었 습 니 다 .  그  청 년 과  혼 

                    

인 할  수  있 도 록  허 락 하 여  주 십 시 오 .”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안  된 다 .  하 나 밖 에  없 는  귀 한  내  

                    

딸 을  두 꺼 비 에 게  시 집 보 낼  수 는  없 다 .” 

                    

 

 



 하 지 만  김  판 서  딸 의  끈 질 긴  청 에  

                    

김  판 서 도  결 국 은  혼 인 을  허 락 하 고  말 

                    

았 어 요 . 두 꺼 비  아 들 과  혼 인 한  김  판 서 

                    

딸 은  시 부 모 님 과  남 편 을  잘  섬 겼 어 요 .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서 방 님 ,  곧  있 으 면  과 거 시 험 입 니 다 . 

                    

집 안  일 은  제 게  맡 기 고  과 거 를  준 비 하 

                    

세 요 .”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고 맙 소 . 내  공 부 를  열 심 히  하 여  과 

                    

거 시 험 에  꼭  붙 으 리 다 .”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두 꺼 비  아 들 은  밤 이 고  낮 이 고  열 심 히 

                    

공 부 를  하 였 어 요 .  드 디 어  과 거 시 험 을  보 

                    

는  날 이  왔 어 요 .     ‘ 난  할  수  있 어 .  과 

                    

 

 



거 시 험 에  꼭  붙 어 서  나 처 럼  어 렵 고  힘 

                    

든  사 람 을  도 우 며  살  거 야 .’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과 거 시 험 을  본  두 꺼 비  아 들 은  과 거 에 서 

                    

장 원 으 로  뽑 혔 어 요 .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아 니 ,  저 건  두 꺼 비  아 냐 ?”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“ 그 러 게  말 이 야 .  두 꺼 비 가  장 원  급 제 

                    

를  하 다 니  거 참  신 기 한  걸 .”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동 네  사 람 들 이  놀 라 운  듯  두 꺼 비  아 

                    

들 을  바 라 보 았 어 요 . 임 금 님 이  어 사 화 를  

                    

두 꺼 비  아 들  머 리  위 에  씌 워  주 었 어 요 

. 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어 ,  도 데 체  이 게  무 슨  일 이 야 ?”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아 니  이 럴  수 가 . 두 꺼 비  아 들 의  인 

                    

 

 



물 이  이 렇 게  훤 할  줄 이 야 .”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동 네  사 람 들 은  깜 짝  놀 라  눈 이  휘 둥 

                    

그 레 졌 어 요 . 두 꺼 비  가 족 들 도  깜 짝  놀 라 

                    

아 무  말 도  할   수  없 었 어 요 .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경 사  났 네 . 경 사  났 어 .”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우 리  마 을 에  과 거  급 제 하 여  훌 륭 한 

                    

정 승 감 이  나 왔 으 니  경 사 요 .”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두 꺼 비  가 족 과  동 네  사 람 들 은  잔 치 를 

                    

벌 이 고  덩 실 덩 실  춤 을  추 며  좋 아 했 어 요 

.                    

   “ 이 제 부 터  두 꺼 비  아 들 을  두 꺼 비  정 

                    

승 이 라  부 르 기 로  하 세 .”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동 네  사 람 들 은  두 꺼 비  아 들 을  두 꺼 비 

                    

 

 



정  승 이 라  부 르 며  좋 아 했 어 요 .  두 꺼 비  정 

                     

승  은  그  뒤 에  어 려 운   사 람 들 을  아 끼 고 

                     

돌  보 는  훌 륭 한  정 승 이  되 었 답 니 다 .   

                     

 


